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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유

지난날일제강점기에일본제국주의자들이우리문화재를약탈한역사적

사실이우리민족의역사, 문화를말살하려는극악한국가범죄행위임을

인지시킴과동시에그들의사죄및피해에대한보상, 그리고약탈해간

우리문화재의조속한반환을촉구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일본정부는 약탈해 간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조속히 반활할 것을

촉구함.

- 일본정부는 우리 문화재를 파괴하고 약탈한 결과 초래된 피헤

에

대하여 국제법과 도의에 맞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함을 촉구함.

- 국회와 정부에서는 강대국에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함.



일본의 약탈문화재 반환 촉구 건의문

지난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강도적 방법으로 조선을 강점하

고 40여년간에 걸쳐 식민지 지배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문화재

를 수없이 약탈하였다.

일제는 전국 각지에서 왕릉을 비롯한 옛무덤들과 비석, 옛건

물과 석조물들 각종 역사유적들은 마구 파괴하고 고려자기, 이

조자기등 옛무덤의 부장품들과 고문서, 서화, 불상, 탑, 민속공예

품에 이르기까지 수십만점에 달하는 값진 문화재들을 일본으로

약탈해 갔다.

조상대대로 보존되어 오던 수천수만의 각종 유적과 유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그 문화재들은 일본의

국보, 중요문화재, 중요미술품들로 지정된 것을 포함하여 아직도

일본땅에 이루 헤아릴수조차 없을 만큼 많이 남아있다.

이같은 일본의 우리문화재 약탈은 정치적, 도덕적 견지로 보

나 법률적 견지로 보나 극악한 범죄행위 였다.

일본에 의한 문화재 약탈의 범죄성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우

리 민족과 민족의 역사, 민족문화 말살을 목적으로한 국가범죄

라는데 있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날부터 세계 식민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악

독한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것을 주된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의식과 자주정신을 말살하려 하였으며 우

리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파괴함으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을 무지하고 미개한

민족으로 만들려고 온갖 획책을 다하였다.

일본이 우리문화재에 끼친 범죄행위는 청산되어야 한다.

그들이 약탈해간 수많은 문화재를 조속히 반환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문화

재는 모두 정당한 수단에 의한 입수물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반

환할 의무가 없다는 오만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병의 고장이요, 의병의 후손인 우리 15만 제천시민은 고향을

잃고 떠도는 민족의 혼, 조상의 숨결이 배어 숨쉬는 소중한 문

화재를 되찾기 위해서 범시민적으로 문화재 반환운동을 지속적

으로 전개할 것이다.

제천시 의회에서는 이같은 시민운동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가 하루속히 조국의

품에 안길날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일본정부는 약탈해간 수많은 우리문화재를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우리 민족의 의사를 무시하고우리문화재를 파괴하고

약탈한 결과초래된 피해에 대하여 마땅히 국제법과도의에 맞게

사죄하고보상하여야 한다.

1. 국회와정부에서는국제연합유네스코등과긴밀히협의하여강대국에

약탈당한 문화재반환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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